
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미령은 이화여대 음대와 미국 미시간 음대

에서 수학하였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주활동과 더불어 대학강단

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싱가포르 ‘BMMA’ 졸업생인 ‘Samuel Lim‘은 “BMMA에서의 저의 멘

토였던 임선주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만

약 ‘BMMA’가 없었다면 연주자로서의 오늘날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

다. 졸업생이지만 이번 연주회에 참여하면서 ‘BMMA’의 학생으로 다

시 돌아가 음악에 대한 열정과 회복감을 갖을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

각합니다. 또한 ‘BMMA’의 후배들이 완벽한 연주를 위해서 열심히 연

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

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BMMA’에 선발되어 올해 첫 콘서트를 참여하

는 ‘Lim Leslie Bing Sheng’(15세)는 “저는 첼로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

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o-Hsin 선생님의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

서 첼로를 연주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BMMA’의 학생이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저의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

망을 북돋아 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간 싱가포르 ‘BMMA’를 이끌어 온 손미경 원장은 “한국의 ‘BMMA’

의 연주자들이 방문하여 싱가포르에서 좋은 연주를 함께 할 수 있음

이 큰 기쁨이며, 이러한 모델들의 연주를 통해 싱가포르 ‘BMMA’의 학

생들도 꿈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잦

은 싱가포르의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며 열정

적으로 재능기부를 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보

다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개인렛슨 장소를 비롯하여 인

원이 늘고 있는 합창단과 앙상블팀에 적합한 연습장소가 필요합니

다. 뜻을 함께 할 후원자들이 많아져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라며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보다 깊은 관심과 참여

를 당부했다.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 (BMMA) 자선음악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50만 한인들은 각자가 거주하는 나라에서 한인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돕고 나누며 한인 사회를 성장 발전시켜 나가

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한인단체들이 많은 활동

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달려가서 도와주

는 한인들의 ‘이웃돕기’와 그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로 국경을 넘어 싱

가포르 현지인을 대상으로 실천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뷰티풀 마인드 

채리티’(BMC)이다. 

2012년 1월에 설립되어 9월에 자선단체로 출범하여 싱가포르 공익단

체(IPC: Inter- Process Communication)로 정식등록된 ’뷰티풀마인드 채

리티’(BMC)의 산하 교육기관인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BMMA)

는 한인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로 출발하여 꾸준히 성장해 왔다. ‘BMMA’

에 소속되어 수혜를 받은 장애 청소년들은, 개인렛슨과 연주회를 통해

서 괄목할 만한 실력을 향상 시켰을 뿐 아니라 손상된 자존감과 무너

진 자신감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헌신한 교사들에게는 큰 보람을 안겨주었으며, 수혜 학생들과 그

들의 부모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한인사회와 현지 사회를 잇는 공공외교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이는 교

사들의 헌신과 한인기업체와 단체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일궈낸 아름다운 열매임을 부인할 수 없다. ‘BMMA’는 몇몇 뜻있는 한

인 음악인들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19명(손미경, 고혜령, 이소정, 

양호정, 전주연, 이현주, 이가실, 임선주, 박지성, 우지연, 유재일, Dang 

Thanh Trung, Pham Thi Minh Anh, Chang Ko-Hsin,Krug Maria Paticia, 

Chang Shih Er Shirley, Kong Yvonne, Tan Mei Wah, Tan Yi Shian)의 교사

들로 증원되었다. 한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독일, 대만, 말레지아와 

베트남 출신의 교사도 포함되어 있다.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된 ‘BMMA’ 

학생들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풀룻, 합창 등으로 

매년 무대에서 연주할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번 ‘BMMA’ 싱가포르 연주회에는 한국 ‘BMMA’로부터 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연주자로 초청되었다. 클라리넷 연주자 김승태(17세)는 

국립 서울맹학교에 재학중이며 각종 콩쿨에서 탁월한 연주능력을 발

휘하였다. 제 7회, 10회 전국 장애인 음악 콩쿨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제3회 홍콩 국제 청소년 목관악기 연주대회에서 2등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인정 받은 박준형(17세)은 자폐 

청소년으로 현재 경기 예술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제 4회 레인보우 페

스티벌에서 ‘미래의 스타’상을 수상하였다. 고양시 중고교 음악 콩쿨에

서 중등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의 ‘BMMA’의 교사로 활

희망과 감동의 콘서트 

일 시 : 4월 27일(토) 오후 5시

장 소 : SOTA 콘서트 홀 (1 Zubir Said Drive S227968)

         도비곳 MRT 도보 5분 

주 차 : The Cathay, Pomo, SMU, Hotel Rendezvous 

예매 및 후원문의 : 9172 0563(한국어) 9396 0817(영어)

                         e-mail: admin@bmcsg.org

* 입장권 구입 및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이 가능함

공연정보

아트저널리스트 채혜미 cheihyemee@gmail.com

Arts Culture 문화 예술


